
世紀를 넘어온 우리 外交의 明暗

2 0 0 1년과 함께 우리는2 1世紀를맞았다. 새 世紀를맞아 우리 感懷는자못 깊다. 새해

를 맞을 때도 感懷가깊기 마련인데世紀가바뀌었으니그 感懷가어찌 깊고 새롭지않겠

는가. 더욱이2 0世紀가어떤 세기였는지를뒤돌아보면서우리는그 複雜多端했던세기가

마침내지나가버린 것을 후련하게느끼기까지했다.

한마디로2 0세기는 苦難과試鍊의 한 세기였다. 어느 世紀인들아무런일없이 지나갔

을까마는, 20세기는유달리많은 일들이벌어진세기였고또 우리가바로 그 속에서몸소

살아왔기때문에, 우리들이그 어려움을견뎌내면서용케도 이렇게 살아남아있다는 사

실이우리들스스로를대견하게느끼게까지하는 것이다.

지난 2 0세기는두 번에 걸친 世界大戰으로우리 人類에게말할 수 없는 고통과시련을

안겨주었지만, 눈을 안으로돌려 우리 나라만을볼 때에도참으로 波瀾萬丈한한 세기였

던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나라를빼앗긴 것도 기막힌일인데나라를되찾은 感激도잠시

일 뿐, 둘로 갈라진나라가서로 맞붙어싸우기까지했고 그렇게갈라진채로世紀를끝마

쳤으니더 말할 필요가어디 있겠는가.

우리는많은날 들을 기억하고있다. 

8. 15: 2次 世界大戰이끝나면서우리 나라가 日帝 植民統治에서벗어나 나라를 되찾

은 날이다. 우리는이날을光復의날이라고부른다. 그리고그때부터만 3년이 지난 바로

이날, 우리는 獨立을선포했다. 憲法에는韓半島 전체를 領土로 한다고規定되어있지만

아쉽게도3 8線 以南에만統治權이미쳤기때문에우리는國號를大韓民國이라고했는데

국제적으로는南韓으로더 잘 알려졌다.

6. 25: 韓國動亂이勃發한 날이다. 초여름 일요일 아침의 고요함이 3 8線 전역에 걸친

요란한砲聲으로무참히깨졌고이 急報는우리는말할것도 없고 온 세계를놀라게했다.

같은 겨레의 가슴에 銃뿌리를겨눈 이 同族相殘의悲劇은 3년이 넘는 긴 苦難의 세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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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낸 끝에 겨우 終熄됐다. 그나마 미국, 그리고 U N의 도움이 아니었던들우리의 自由와

國權은짓밟히고말 뻔했다. 

4. 19: 獨裁政權을무너트리려는학생들의抗爭이시작된날이다. 그리고이 항쟁은성

공했다. 國父라고불리던 李承晩大統領이下野한것이다. 나라의독립을가져오고, 6.25

事變의어려움을이겨내는데李 大統領이貢獻한바는 참으로큰 것이 사실이지만4選의

過慾이死選과다름없는慘憺한결과를가져올줄이야.

5. 16: 反共을國是의第一義로삼고 百尺竿頭에선 나라를救하겠다고軍이 革命을일

으킨 날이다. 그 革命을主導한朴正熙將軍은軍服을벗고 大統領자리에올라 1 8年동안

우리 나라를統治했다. 民主政治가사라지고軍事政權이登場했다고나라 안팎의비난과

반발이 거셌지만, 그래도 貧困의 遺産을 淸算하고漢江의 奇蹟으로불리는 經濟發展을

가져온그의 功績은새마을운동과함께 肯定的평가를받았다. 

10.26: 朴正熙大統領이믿었던側近의銃에 生을 마감한 날이다. 한다면하는 놈이라

고 스스로를자랑하던사람이하필이면그런 짓을 했는지 알다가도모를 일이지만, 이것

은 獨裁者의末路가 어떻다는것을 보여주면서우리 憲政史에하나의 劃을 걷는 轉換點

이 될 것으로 기대됐었다. 그러나民主政治의봄이 왔다고 믿었던모두의 기대를저버리

고 나라는다시 權威主義시대로접어들었다.

88: 우리 나라가올림픽을主催한해다. 그리고그때까지열린 올림픽가운데서88 올

림픽은 가장 많은 나라가 참가했고가장 성공적으로개최됐다고모두가 激讚을 아끼지

않았다. 소련과중국을 비롯한거이 모든 공산권국가가 우리 나라와외교관계가없는데

도 88 올림픽에참가했고, 우리 나라를올바르게인식하게됐다. 이것이새로운契機가되

어 우리 나라는 활발한북방외교를펼쳐 이들 나라와국교를맺었고이른바 全方位外交

時代를열게됐다.

6.15: 歷代 대통령이모두 간절히바랬지만이루지못한 南北 頂上會談을實現한金大

中 大統領이平壤에 가서 金正日 國防委員長과共同聲明書를발표한 날이다. 햇볕 정책

으로 불리는 우리의 包容政策과經濟的 困境에서 벗어나야하는 북측의 切迫한 입장이

잘 맞아떨어져서일구어 낸 역사적인行次이다. 뒤이어 離散家族의再會가 이루어지고

國防長官會談까지남북을 오가며 열렸다. 이것이 커다란 轉換点을이루어 남북간에평

화가 定着되고교류협력이확대되어, 자연스럽게평화적인남북통일로이어지기를모두

가 바라고있다.

1 6

2001. 봄호

비전과전략



世紀를 넘어온 우리 外交의 明暗

이처럼 迂餘曲折을겪어온 오늘의時點에서우리 외교가 걸어 온 발자취를뒤돌아볼

때, 이 또한 順坦치못했다는것을 부정하기어렵다. 나라를지키고발전시키는일은 戰時

에는 軍事力, 平時에는外交力이그 主役을맡기 마련인데, 나라를새로 세워 經驗이全無

했던 우리 외교가그 所任을 다하리라는것은 애당초 기대하기어려운 實情이었지만, 그

래도우리 외교는자라며배우며하면서제 몫을 다해왔다.

우리는흔히 4强으로둘러싸인이 나라의地政學的位置로말미암아외교를펼쳐나가

는 일이 매우 중요하고어렵다고들하는데, 어차피地球의끝에 자리잡고있지 않는 이상

은 東西南北으로둘러싸이기마련이고, 그래서 四方을 상대로 외교를 전개하는것은 필

연적이라할 것이다. 

우리로서는西方을향한외교가시작이었다. 親서방외교가바로그것이다. 꼭 서쪽만을

향해서벌이는외교라는뜻이아니라민주진영을상대로하는외교를말하며, 이에는일본

에 대한외교도포함된다.   

친서방외교의基軸은 親美外交였다. 미국이주도하는유엔군의도움으로6.25 動亂에

서 나라를지킬수 있었고, 또 미국의도움없이는나라를지탱해나갈수 없었던처지였기

에 그것은어쩔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일방적으로미국의특별배려나혜택에의존해오

던 우리나라가경제발전을이루고국제사회에서제몫을할 수 있는 나라로성장하면서한

미관계는漸次서로돕고같이협력하는同伴者관계로발전해왔다.

이것은우리에게많은 부담과새로운의무를부과하는것이기는하지만나라의위상과

自矜心을크게 높이는일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도우리는한미간에진정한동반자관계

를 발전시키는일을우리외교의기축으로삼아꾸준한노력을계속해나가야하는것이다. 

일본과는이른바 불행했던過去事 때문에 우리 가슴속에새겨진 앙금이 쉽사리 가시

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을 가깝고도먼 나라로 여겨왔다. 우리가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처음부터우리를 얕보고있어서그런지, 일본 사람들도가장 싫어하는나라를 대

라면 우리나라를우선 머리에 떠올린다고한다.  

하기야‘遠交近攻’이라는 말이 있듯이 멀리 떨어진 나라와 가까이 지내고 이웃을

경계해야하는 것이 옛부터 내려온 외교 또는 국방 정책이었고, 또실제로 東洋은 말할

것도 없고 西洋에서도영국과 프랑스, 프랑스와독일 간의 오랜 역사에서볼 수 있듯이

이웃나라와의사이에는늘 불화와다툼이있기 마련이었던만큼 우리라고일본과가깝게

만 지낼 수 없는 일면이있는것이 현실이기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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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우리는 어렵사리일본과 국교를정상화했고, 과거사 청산을 마무리 짓기로했

고, 일본문화에대한 우리 門戶를 개방해 나가기로했다. 그리고 오는 2 0 0 2년에는 월드

컵 축구대회를공동으로주최하기로했다.

이제 우리가해야할 일은 아직도 가깝고도먼 나라로 여기고있는일본을가깝고도친

밀한 나라로 바꾸어나가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일본도 特段의노력을 기울여야함

은 물론이다. 언제까지과거에얽매서이웃을가까이하지 못하고그것이많은 부담과손

실을끼치면서나라의발전을늦추게되는愚를 犯할것인가. 

西方 다음에는 南方外交가추가됐다. 非同盟外交를指稱하는 것이다. 남북이라고할

때 우리는바로 둘로 갈라진 한반도를말하는 것으로생각하지만, 국제적으로는북은 선

진국, 남은 후진국, 좀 듣기 좋게표현하면개발도상국을지칭하는것이다. 非同盟圈은아

직 잘 살지 못하는 개발도상국으로形成되어있는만큼 이들을 상대로 하는 외교를 남방

외교라고해서안될 것은 없다.

비동맹권은민주진영도아니고 공산진영도아닌 路線을 밟으면서 이른바 제3세계라

고 自處하고있는데, 그들이 국제정치면에서가지는 영향력은그다지 큰 것이 아니지만

나라의 수에 있어서나그들이 차지하고있는 국토의 면적에 있어서는절대 우위를 점하

고있는만큼그들과가까워지는노력 또한게을리해서는안되는것이다. 

우리에게東方外交는없다. 西獨은동쪽에위치한東獨, 그리고그 너머에있는 東歐共

産圈에대한 외교를동방외교라고불렀는데, 우리나라동쪽에있는 일본에대한외교는서

방외교에포함된다. 태평양넘어 저 멀리 동쪽에미국이있지만地球는둥글어서서쪽으로

돌다보면歐羅巴를거쳐미국에도달할수있으므로굳이동쪽에있다고하지않아도된다.

뒤늦게시작했지만늦은 만큼 오히려더 찬란한꽃을 피운 것이 北方外交이다. 꼭 북방

에 자리잡은나라에 대한 외교가 아니라 공산권에대한 외교를 통틀어 북방외교라고부

른다. 

東歐圈 나라들이改革과 開放의물결을 타고 그 政策方向을바꾸면서우리는이들 나

라와 國交를맺을 수 있는 好期를맞았다. 첫 凱歌는헝가리였다. 첫 단추를잘 껴야 한다

고 하는데, 일단 시작이잘 되자 하나의도미노現象처럼餘他의동구권나라들이뒤질세

라 앞다투어우리나라와修交했다. 蒙古도自進하다시피해서이에 뒤따랐다.

북방외교의白眉는當時의소련, 지금의러시아와의修交였다. 1990년 9월 3 0일, 우리

나라는우리 주장을貫徹해서그 날자로소련과의修交를發效시키는데성공했다. 소련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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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다음해1월 1일자로발효토록하자고주장하다가결국 우리입장을받아들인것이다. 

그래서 1 9 9 0년은‘韓蘇關係定立의해’라고부를 수 있게 됐다. 그 해 6월에는 미국

桑港에서역사적인韓蘇 頂上會談이열렸고, 9월에국교가수립됐고, 12월에는盧泰愚大

統領이모스크바를방문한것이다.

뒤이어 中國과의國交가 실현됐다. 忍耐心을가지고 조금만 기다리라던중국이, 소련

과 우리나라가급속히가까워지는것을 보면서오히려더 참을 수 없었던것이다. 그래서

北方外交를在任中最大의 治績으로삼으려던盧泰愚 大統領은中國을 방문하여萬里長

城위에우뚝 서서 得意滿面한모습을자랑할수 있었다. 

이렇게해서 우리나라는이른바全方位외교시대를열게 됐다. 그 전까지는世界의반

쪽만을상대로외교를해왔는데, 이제는온 세계를상대로온전한외교를펼칠 수 있게 된

것이다. 

全方位外交時代의 開幕에 때맞추어우리나라는유엔에 가입했다. 우리 외교의 宿願

課題의하나가풀린것이다.

우리나라는유엔과 특별한관계를 맺어왔다. 비록 남한 땅에 한정된 것이었지만유엔

감시하에실시된 선거를 통해서 정부를 수립했고, 유엔은 이를 한반도에있어서의유일

한 합법정부로승인했다. 韓國動亂이발발하자유엔은1 6개국으로구성된유엔군을한반

도에보내 침략군을물리쳤고, 戰後復舊에물심양면의지원을아끼지않았다. 

그런데 우리나라는무던히도많은 애를 써왔건만유엔에 가입하지못하고 겨우 옵서

버의 자격을 유지해오고있었다. 독립한 나라는 유엔憲章에따른 의무를 다하겠다는의

사만 밝히면국토의 크기나경제의 發展度에관계없이당당히 유엔 회원국이되는데, 우

리는 부당하게도그러지를못하고 있었다. 그것은 남북한이따로따로 유엔에 들어가면

그것은 남북 분단을 영구화하기때문에 통일이 된 다음 한나라로가입하는것이 옳다는

북한의주장 때문이었다.

이러한북한의 억지 주장은우리나라가입에拒否權을행사할 수 있는 유엔 安全保障

理事會 常任이사국인소련이나중국의 지지를 얻고있는동안에는통할 수 있었다. 그러

나 이들 두 나라가우리나라와외교관계를맺게됨으로서그 억지가 더 이상 通用할수없

게 된 것을 알아챈북한은, 두 개의 조선을받아드릴수 없다던 주장을굽히고 서둘러 우

리에 앞서 유엔에가입신청을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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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년 제 4 6차 유엔總會에서남북한유엔 가입문제는그야말로싱겁게결말이났다. 아

무런 贊反討論없이총회 의장이 이의 없느냐고한 마디 묻고는의사봉을가볍게한번 두

드리는것으로가입이결정된것이다. 이렇게싱겁게끝날 일을 가지고그렇게도오랜 동

안 그처럼많은 애를 썼던 것이 억울하기도하고 허망하기도하다는 착잡한감정에 사로

잡힐 만한 결말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나라가당당하게 重要 國際舞臺에등장해서

새 출발하는순간이기도했다.

全方位外交도중요하고유엔 加入도 절실했지만, 그만 못하지 않게 중요하고절실한

것은 경제외교였다. 우리나라는6.25 動亂이 남긴 廢墟속에서나라를 재건해야 했지만,

원래 자원이별로 없는 나라임을부정할수 없다. 대대로우리 先祖들은가난하게살아왔

고, 貧困에서해방되는것이 우리의소망이었다. 그 길은 우리가가지고있는유일한자원

이라고할 수 있는 人力을활용하는데서찾을 수밖에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인력개발과기술개발에힘을 기울였다. 빈곤에서벗어나려면경제를

발전시켜서財貨를 創出해야하는데, 우리나라는그 길을 수출에서찾기로 정책을 세웠

다. 외국에서原料를값싸게 들여와서우리 인력을활용해서상품을만든 다음 附加價値

가 붙은높은 가격으로해외시장에수출하는전략을세운것이다. 

해외시장개척은 물론 수출업자들이해야 할 몫이지만이를 위해 밖에 나가있는우리

외교관들이동원됐다. 외교관의세일즈맨化가강조된것이다. 상품수출뿐만아니라外資

誘致가절실해 지자 외교관들은이 분야에도동원됐다. 신발이 닳도록 뛰어야한다는 것

이 강조됐다.

이렇게해서 우리나라가수출뿐만아니라 경제 전반에걸쳐 놀라운발전을 이루어세

계에서‘漢江의奇蹟’이라고 높이 평가받게되자,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를警戒하기

시작했다. 우리 수술상품에대한 輸入障壁을높이 쌓으면서우리 國內市場에대한 開放

壓力을 加重시키기시작한 것이다. 이에 機敏하게대처하는것은 經濟外交의몫이었다.

그래서外務部는經濟部處의하나라는使命感을가지고그 소임을다해야했다.

뜻하지않은 IMF 寒波로나라가어려워지자, 세일즈맨으로서의외교관, 경제부처로서

의 외무부의중요성이더욱 浮上하게됐다. 때맞추어외무부는通商交涉의업무 전반을

끌어들여새로 外交通商部로발족했다. 名實共히경제부처로서의자리를굳힌 것이다. 

새로 2 1세기를맞아 우리는어떤 일들을해야하고, 우리 외교는어떻게展開되어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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世紀를 넘어온 우리 外交의 明暗

것인가. 

우선 우리가 해내야할 일은 평화적인南北統一이라고생각된다. 그것은 빠를수록좋

다고 생각해 온 것이 사실이지만요즈음은반듯이그렇지만은않다는쪽으로 바뀐 듯 하

다. 너무 서둘다가통일되지않은 것만도못한 통일이되어서는안되겠기때문이다. 통일

은 반듯이 自由 民主의 基本秩序를바탕으로평화적으로이루어져야하며, 그렇게 통일

된 날에는남과 북에서 사는 모든 우리 국민이人權을 누리면서윤택하고행복하게살게

되어야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통일을 이루는 것은

우리 기대처럼쉽지가 않다. 우리보다

제반 狀況이훨씬 좋았던東, 西獨이통

일을 이룬 후 지금까지도여러 가지 後

遺症을겪고있는현실이우리를잘 일깨

워주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을이루기위해서는안으로충실한

준비를 갖추는 것이 매우 긴요하지만,

북에 대해서그저너그러운包容政策을

펼치는것만으로는實效性이없다. 북한

자체가시대의흐름을올바르게인식하

고 開放과改革으로그기본정책을전환

하는것이絶對的인것이다.  

한반도의 平和定着과多方面에걸친 교류협력, 그리고 窮極的인평화적 남북통일을

위한 우리 정책이실효를거두기위해서는미국과의긴밀한공조를비롯해서국제사회의

이해와협조를얻는 것이 긴요하다. 우리 외교가여기에중점을두어야한다는것은 두말

할 나위가없다.

다음으로우리나라가힘써야 할 일은 국제사회에서名實共히, 自他가 共認하는先進

國으로자리를잡는 일이다. 우리는너무 성급하게마치 선진국대열에진입하기나한 듯

우쭐대다가IMF 寒波를 맞아 나라가 위태로워지기까지한 쓰라린 경험을 가지고 있다.

지금 우리는새로운經濟 難局을맞아 제2의 IMF 事態를우려하기까지하는 狀況에직면

하고 있는데, 이 어려움을이겨내는일이 결코 쉽지 않지만國力을총동원해서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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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힘써야 할 일은 국제사회에서

名實共히, 自他가共認하는先進國으로자리를

잡는 일이다. 우리는너무 성급하게마치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기나한 듯 우쭐대다가IMF 寒波를

맞아 나라가 위태로워지기까지한 쓰라린 경험을

가지고 있다. 지금 우리는 새로운 經濟 難局을 맞아

제2의 IMF 事態를 우려하기까지하는 狀況에 직면

하고 있는데,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일이 결코 쉽지

않지만 國力을 총동원해서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경제를 되살렸다고해서 그것만으로바로 선진국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을 이겨내고경제를되살렸다고해서그것만으로바로선진국이되는것은 아니다.

무엇보다도절실한 것은 정치적으로선진화가이루어져야한다. 참다운 議會 民主主

義가 뿌리를내려, 堂堂한政策對決로國政을이끌어나가야지부질없는政爭만을일삼아

남의 흠을 들추어내고그 잘못을트집잡아물고 늘어지는舊態依然한정치형태로서는진

정한 나라의발전을기대할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根本的으로는우리 모두의삶의 質을 높이는일이다. 이제 우리는衣食住문제

가 해결됐다고해서 그것으로만족하는

그런 世態속에살고있지않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고 발전하고 있는 現

實世界에발 맞추어 보다 나은 自然環

境과社會環境속에서尖端技術과先進

文明을享有하면서즐겁고보람있는삶

을 살아가야하는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潮流에 걸맞게 우리

외교도 우리 利益만을念頭에 둔 좁은

외교에서 벗어나, 地球村의 自然環境

과 社會環境을생각하고全人類의福祉增進을생각하는大國다운 입장에서능동적으로

활발하게펼쳐 나가야 한다. 그래야만우리가 선진국이됐다고 스스로주장하기전에 남

이 다같이인정해주는 先進國으로서應當한대접을받을수 있게되는것이다. 

그러고 보면 새 世紀를 맞아 우리가할 일은 너무나 많고 그것을해내는 일이 쉽지 않

을 것으로여겨진다. 그러나우리는그 일들을훌륭히해내야한다. 해서 안 되는 일이 어

디 있느냐는確固한信念을가져야한다. 우리가잘 사는것도 중요하지만우리 뒤를 이어

갈 後世들을위해서우리가해야 할 일을 안하거나못해서는안되고그 일을 뒤로 미루어

도 안되는것이다. 

먼 훗날 우리 자손들은우리가그랬던것처럼지난 한 世紀 동안에는어떤 기억할만한

날들이있었는지뒤돌아볼 것이다. 그때 그들이기억에남기고싶지 않은 날보다는기억

을 새롭게하면서기쁨을되새길수 있는그런 좋은 날을훨씬 더 많이 찾아내게되기를진

심으로바란다. 그러기위해서는우리가이제부터좋은씨앗을뿌려나가야한다. 

우리모두의責任, 그 가운데서도外交가맡아야할 責任이참으로莫重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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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외교도 우리 利益만을念頭에 둔

좁은 외교에서벗어나, 地球村의自然環境과

社會環境을생각하고 全人類의福祉增進을

생각하는大國다운입장에서능동적으로활발하

게 펼쳐 나가야 한다. 그래야만우리가 선진국이

됐다고 스스로 주장하기전에 남이 다같이

인정해 주는 先進國으로서應當한 대접을

받을 수 있게되는것이다. 


